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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화학-LG카드, 인테리어 공동 마케팅

LG화학과 LG카드는 6월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인테리어 할부금융 상품 도입 등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

무제휴 조인식을 열였다고 밝혔다.

양사 관계자는 “인테리어 시장에서 관련기업과 카드사가 공동 마케팅을 벌이기는 처음이며, 고객들에게 인

테리어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업무 제휴에 따르면, LG화학과 LG카드는 양사의 우수 인테리어점 및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할부

금융 상품을 제공한다.

상품은 이자율이 10%대이며, 제휴점 계약을 맺은 LG화학 데코빌점과 LG인테리어클럽에 공사를 의뢰한 LG

카드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.

특히, 은행 대출상품과 달리 까다로운 절차와 복잡한 서류 없이 현장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
양사는 또 우수 LG인테리어클럽 이용시 다양한 할부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0.3%의 myLG포인트를 적립해준

다.

이와 함께 인테리어 B2B 시장에서 카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LG화학 건축장식재 대리점을 LG카드 가

맹점화하고, 대리점에서 자재를 구입하는 LG인테리어클럽에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

키로 했다.

LG화학과 LG카드는 7월부터 본격적인 인테리어 할부 금융서비스를 실시하고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

해 우수가맹점 시상, 무이자할부, 사은․경품 제공 등 다양한 공동 판촉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.

제휴를 통해 LG화학 데코빌점과 LG인테리어클럽은 현금 이외 지불수단을 확보하게 돼 판매경쟁력을 한층 

강화하는 동시에 인테리어 시장에서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.

LG화학 산업재사업본부장 박규석 부사장은 “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정책과 소비자들의 주거환경에 대

한 욕구 증대가 맞물려 리모델링 인테리어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휴는 양사에게 

큰 시너지 효과를 줄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 (서울=연합뉴스 김범수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

지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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